
전태일 정신, 국가가 계승 실천한다

노동본부 – 전태일재단, 불평등 극복 위한 정책협약 체결

노사정 상생 향한 사회적 합의의 상징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와 

전태일재단(이사장 박승흡)이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호에서 「전태일 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태일 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계승하고, 불평등과 격차, 노동소외를 극

복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실천을 약속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노동본부와 전태일재단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노동과 자본과 국가의 균형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긍지를 향해 1970년 

11월 13일 분신 항거한 청년 전태일의 정신이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을 넘어 대한민

국이라는 운명공동체의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북돋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합의

했다.

양측은 △전태일 정신을 계승한 노동 권익 보호 정책 실천 △플랫폼·불안정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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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노력 △전태일 정신의 국제화를 통한 대

한민국의 노동·인권 분야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민주당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한 ‘전태일 정신’

에 따라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

으며,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전태일 분신항거 이후 50여년이 지났어도 아침에 출근

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연간 1천명에 가깝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를 함께 지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불균형과 불평등, 양극화와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서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의 노사정이 전태일 정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발판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과 김주영 노동본부장이, 

노동계에서는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송경용 한국

노동재단 이사장, 그리고 전태일의 동지들인 최종인 전태일이소선장학재단 이사장, 

임현재 전태일재단 이사, 전태일 가족인 전순옥 전태일기념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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